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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本文彙整洪敬謨於編纂燕行錄前，為該燕行錄內容撰寫之序、

引、跋尾等燕行錄相關資料，重構其原欲編纂之兩種未完成本燕行

錄。分析結果，洪敬謨原本計畫將自己親身遊歷中國所見大觀整理

為記遊記事之燕行錄，即《燕槎紀略》與《燕槎彙苑》兩本燕行錄，

收入個人詩文總集《冠巖叢史》中，並命名為《燕雲遊史》；也計畫

將祖父洪良浩與自己與清人往來詩文及燕行作品整理為《斗南神交

集》、《斗南神交帖》、《斗南奇緣》、《茶墨零屑》、《同文奇賞》等五

本燕行錄，並命名為《蒼葭白露軒藁》。換言之，洪敬謨原本構想的

燕行錄有兩種，一種為記錄中國大觀之燕行錄－－《燕雲遊史》，另

一種為整理朝清文人交遊詩文之燕行錄－－《蒼葭白露軒藁》。 

  歷來燕行錄研究多根據原本已經存在的文獻資料進行，本文為

未完成本燕行錄重構編纂構想及編纂體裁，相信能補足燕行錄研究

                                                      
* 이 논문은 「未完成本 燕行錄을 통해 본 朝鮮後期 燕行錄의 創作-洪敬謨

의 『燕雲遊史』와 『蒼葭白露軒藁』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2020 년 

11 월에 대만 중국문화대학교에서 개최된 「富裕東亞、躍動東亞：東亞人文

・經貿・科技的交流」 국제학술포럼에서 발표하여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것임을 밝힌다. 또 논문 투고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의미있는 심사의견을 해 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린

다.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조교수. yuyilin@nccu.edu.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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較少關注今日已不存在或未發掘燕行錄之不足。此外，本文也能一

窺 19 世紀朝鮮文人眼中的燕行錄具有何種意義，又是以何種目的、

何種編纂體裁來創作燕行錄，藉此提供燕行錄研究的另一線索。 

 

關鍵詞：未完成本燕行錄、燕行錄重構、洪敬謨、燕雲遊史、蒼葭

白露軒藁 

 

국문초록 
 

본고는 홍경모가 연행록을 편찬하기 전에 해당 연행록 내용에 

대해 서술한 序･引･跋尾 등 연행록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그가 편

찬하고자 했던 연행록 두 종을 재구성해 보았다. 그 결과, 홍경모

는 시문 총집인 『冠巖叢史』에 중국을 유람하면서 본 성대한 경

치[大觀]를 기록해 둔 記遊記事의 연행록인 『燕槎紀略』과 『燕

槎彙苑』이라는 두 권의 연행록을 수록하려고 구상하며 이를 『燕

雲遊史』라고 이름하였고, 또 조부 홍양호와 자신이 청대 문인과 

주고받은 시문 및 연행 작품을 정리하여 『斗南神交集』과 『斗南

神交帖』, 『斗南奇緣』, 『茶墨零屑』, 『同文奇賞』이라는 다섯 

종의 연행록을 구성하며 이를 『蒼葭白露軒藁』라고 이름하였다. 

다시 말하면 홍경모가 구상했던 연행록은 두 종이었으며 그 중 하

나는 中國 大觀을 기록한 燕行錄인『燕雲遊史』이고 또 하나는 朝

淸 文人 交遊 詩文을 모은 燕行錄인 『蒼葭白露軒藁』임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연행록의 구상 및 편집체제를 재구성하는 작업은 대

부분 실물이 확인 가능한 문헌 자료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일반

적 연구방법의 부족한 측면을 보완할 수 있다. 나아가 19 세기 조

선 문인들에게 연행록이라는 출판물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

는지, 어떠한 목적에서 어떠한 편집체제로 집필하였는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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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reviewed the preface and postscript related to Yŏnhaengnok 

made by Hong Kyung Mo before he started to compile the Yŏnhaengnok, 

and reconstructed two type of Yŏnhaengnok he wanted to compile but 

did not completed in the end. 

  As a result, Hong Kyung Mo planned to organize Yŏnhaengnok 

named Yŏnunnyusa(燕雲遊史) combined with Yŏnsagiryak(燕槎紀

略) and Yŏnsahwiwon (燕槎彙苑) which recorded the grand scenery 

he saw while touring China, will put into his collection of literary 

works Gwanamchongsa(冠巖叢史). Also he planned to organize 

Yŏnhaengnok named Changgabaengnohongo (蒼葭白露軒藁) 

combined with Tunamsingyojip(斗南神交集), Tunamsingyochop(斗

南神交帖), Tunamgiyŏn(斗南奇緣), Tamungnyongsol(茶墨零屑), 

Dongmungisang(同文奇賞) which included poems and works his 

grandfather Hong Yang Ho as well as he wrote and exchanged with 

scholars of Qing Dynasty.  

  In the past, most of the research on Yŏnhaengnok has been based 

on existing literature. By reconstructed Yŏnhaengnok Chosun 

scholars planned to compile but did not completed, this paper may 

give a new perspective to access Yŏnhaengnok. Furthermore, it is 

believed that it will be able to provide a clue to understand what 

Yŏnhaengrok means for Chosun scholars, and answer the questions 

why they compiled Yŏnhaengrok, how they compiled Yŏnhaengrok.  

 

키워드: Incomplete Yŏnhaengnok, Yŏnhaengnok Reconstruction, Hong 

Kyung Mo, Yŏnunnyusa, Changgabaengnoho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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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금까지 연행록에 관한 논의는 현존 문헌을 바탕으로 전개한 

것이 대부분이다. 연행록 연구는 연행록 자료 집성의 출판과 밀접

한 관계가 있다. 2001 년에 임기중이 간행한 『燕行錄全集』을 분

기점으로 하면 그 이전의 연구는 金昌業(1658~1721)의 『老稼齋燕

行日錄』(1712), 洪大容(1731~1783)의 『湛軒燕記』(1765), 朴趾源

(1737~1805)의 『熱河日記』(1780), 소위 ‘삼대연행록’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되었는데 1  그 이후의 연구는 삼대연행록에 관한 논의

가 계속 진행되는 한편 다른 연행록 작품과 작가에 대한 관심도 

생기게 되었다. 특히 한국 학계에서는 한 작품 혹은 한 사람에 대

                                                      
1  한중 학술계에서 연행록 연구 현황을 소개하는 논문은 다음과 같다.陳尚

勝,「近 16年來中國學術界關於淸朝與朝鮮關係史研究述評」, 『當代韓國』, 

中國社會科學院韓國研究中心, 2009年 03期 ; 裴英姬, 「『燕行錄』的研究史

回顧(1933~2008)」, 『台大歷史學報』43, 國立臺灣大學歷史學系, 2009 ; 李學

堂, 「燕行錄의 연구 현황과 전망 - 중국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동방한

문학』50, 동방한문학회, 2010 ; 김영진, 「燕行錄의 체계적 정리 및 연구 방

법에 대한 試論」, 『대동한문학』34, 대동한문학회, 2011 ; 김현미, 「연행

록 문학 방면 연구 성과와 향후 과제」, 『대동한문학』34, 대동한문학회, 

2011 ; 최은주, 「연행록 자료 집성 및 번역의 현황과 과제」, 『대동한문

학』34, 대동한문학회, 2011 ; 홍성구, 「중국 학계의 연행록 연구」, 『대동

한문학』34, 대동한문학회, 2011 ; 王禹浪, 程功, 劉加明, 「近二十年中國『燕

行錄』研究綜述」, 『哈爾濱學院學報』第 33卷 第 11期, 哈爾濱學院, 2012

年 11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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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를 넘어 특정 주제2  혹은 특정 시기3를 연구 대상으로 하

                                                      
2  2000 년 이후 제출된 학위논문을 예로 들면 특정 주제를 연구 대상으로 

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박병욱（2003）, 「北學派의 燕行經驗과 現實認識

의 變化」,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나성화（2008）, 「使行

錄에 나타난 中國의 飮茶風俗 : 17･18 세기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생

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춘호（2009）, 「燕行路程 영상기록물(사진

･동영상)의 콘텐츠화 방안 연구: 활용사례 분석을 통한‘영상아카이브형 

전자북' 출판 제안」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성애

（2010）, 「18･19 세기 使行錄에 표현된 劍舞 ‘俠'의 특징 연구」, 성균관

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춘화（2010）, 「한･중 幻術의 역사 및 

연행양상」,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동건비（2012）, 「조선과 명.

청 사행기록에 나타난 양국 都城과 建築 景觀에 관한 연구: 17 세기 중반

~20 세기초」,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명곤（2013）, 「“三藩

의 難”시기의 조선 사신에게 비친 한중 관계 :  <연행록>을 중심으로」, 

청운대학교 산업기술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경희（2014）, 「北學派 

燕行錄을 통해 본 조선복식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신춘호（2014）, 「燕行路程 영상아카이브 구축 및 콘텐츠 활용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은영（2015）, 「조선후

기 연행사의 天主堂 訪問과 西洋文物 體驗」,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조양원（2016）, 「燕行錄 飜譯 樣相 硏究」, 한국학중앙연구

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민태혜（2017）, 「동아시아 전근대의 使

臣迎接儀禮와 公演文化」,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  2000 년 이후 제출된 학위논문을 예로 들면 특정 시기를 연구 대상으로 

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김현미（2004）, 「18 세기 연행록의 전개와 특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진희（2008）, 「한국 근

대 기행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윤희（2010）, 

「조선후기 사행가사의 세계인식과 문학적 특질」,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

사학위논문; 홍진영（2010）, 「19 세기 연행가사의 성격 연구 : 서술양상

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성형（2010）, 「壬亂 

收拾期 使行文學 硏究: 對明 使行錄을 中心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

사학위논문; 우묘（2010）, 「18 세기 조선 문인의 청나라에 대한 인식 연

구: “연행록”에 나타난 화이사상 및 북학사상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千金梅（2011）, 「18~19 世紀 朝･清文人 交流尺牘 

硏究」,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임명걸（2013）, 「18世紀 北學

派 燕行錄 硏究」,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명제（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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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연행록 문헌군의 보편적 특징을 고찰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한편 한문연행록에 국한되지 않고 한글연행록, 한글연행일기, 한글

연행가사까지 연구 대상을 폭넓게 확대한 추세도 보인다. 

현존 문헌의 학술적 가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미완성된 연행록을 

통해 해당 작가의 연행록 편찬의도와 구상을 규명하는 것도 중요

하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확인된 연행록은 조선시대에 있었던 전

체 연행록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연행록의 

구상 및 편집체제를 재구성하는 작업은 대부분 실물이 확인 가능

한 문헌 자료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 연구방법의 부족한 

측면을 보완할 수 있다. 특정 작가나 특정 시대의 연행록을 연구

하는 데에 현전 자료뿐만 아니라 남기고자 하거나 현전하지 않는 

자료까지 포괄하여 고찰하여야 균형적인 시각에서 연행록을 분석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19 세기 조선 문

인들에게 연행록이라는 출판물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지, 

어떠한 목적에서 어떠한 편집체제로 집필하였는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필자는1830년에 冬至兼謝恩使의 副使로, 1834년에 다시 進賀兼謝

恩使의 正使로 중국을 두 차례로 갔다 온 19 세기 전반의 대표문인

인 冠巖 洪敬謨(1774~1851)의 연행록과 그가 속한 풍산홍씨의 가문

연행록을 면밀히 분석한 바가 있었다. 4  조부 洪良浩(1724~1802)와 

아들 洪羲俊(1761~1841), 손자 洪錫謨(1781~1857)･홍경모로 구성된 

풍산홍씨 가문은 다섯 차례의 연행에 걸쳐 10 종의 연행록을 남겼

                                                      
「19 세기 전반 燕行 知識人의 對外認識과 華夷觀의 추이」, 동국대학교 

사학과 한국사학 석사학위논문; 정생화（2015）, 「清 康熙 연간 翰林學士

의 朝鮮文化 인식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許放（2016）, 

「철종시대 燕行錄 연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임영길

（2018）, 「19 세기 前半 燕行錄의 특성과 朝･清 文化 交流의 양상」, 성

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4 林侑毅（2019）, 「朝鮮後期 豊山洪氏 家門燕行錄 硏究」, 고려대학교 일반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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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들은 청대 문인과 교유할 때 의도적으로 청대 문인을 在京 

文人과 地方 文人으로 나누어 다른 태도로 대하면서 삼대에 걸친 

신교를 맺었고, 귀국하여 만든 연행록에서도 긴밀한 次韻과 引用 

관계를 보였다. 이들 가운데 특히 홍경모는 가문의 이러한 연행 내

력을 중요시하여 5 종에 달한 연행록과 연행시집을 편찬하였다. 현

존 연행록 이외에도 홍경모는 체계적으로 연행 관련 저술을 총망라

하여 중국의 웅장한 경치를 기록한 연행록과 조청 문인 교유 시문

을 모은 연행록을 편찬하려던 의도가 있었으나 현재 이 두 종의 연

행록을 실물로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이 두 종의 연행록에 관련하

여 쓴 서문과 발문을 통해 그가 편찬하려던 연행록의 자세한 내용

과 편찬의도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본고에서는 

일단 이 두 종의 연행록을 미완성본 연행록이라고 정의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홍경모가 책을 편집하기 전에 책 내용

에 대해 서술한 序･引･跋尾이 남아 있었기에 그가 계획했던 연행록

의 모습을 어느 정보 재구성할 수 있다. 홍경모가 정리하고자 했던 

연행록의 체제를 재구성한 선행연구가 오직 한 편만 나왔는데 그것

도 일부만 재구성하였다.5 

본고는 홍경모가 남긴 모든 연행록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먼저 

홍경모의 미완성본 연행록 자료를 개관하고, 그 다음에 홍경모의 

연행록 창작 경위와 창작 의도를 中國 大觀을 기록한 燕行錄인 

『燕雲遊史』와 朝淸 交遊 詩文을 모은 燕行錄인 『蒼葭白露軒

藁』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2. 洪敬謨 未完成本 燕行錄 자료 槪觀 

                                                      
5 이창숙은 「燕槎紀略序」, 「燕槎紀略前編序」, 「燕槎紀略後編序」, 「燕

槎彙苑序」 네 편의 서문으로 홍경모가 남기고자 했던 연행록을 『燕槎紀

略前編』, 『燕槎紀略後編』, 『燕槎彙苑』으로 정리했지만 실제로 이상 세 

종은 다시 『燕雲遊史』로 정리하였다. 이창숙, 「관암 홍경모의 중국 체

험과 인식」, 『관암 홍경모와 19 세기 학술사』, 서울: 경인문화사, 2011, 

163~17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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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詩 형식의 연행록인 『槎上韻語』, 『槎上續韻』, 『敬次王考文

獻公燕雲續詠詩韻』과 散文 형식의 연행록인 『玉河涉筆』, 『遼

野記程』은 홍경모가 남긴 연행록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홍경모가 처음 계획했던 연행록은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홍경모의 

방대한 저술에 흩어져 있는 연행록에 관한 序･引･跋尾를 통해 이

를 알 수 있다. 연행록 관련 序･引･跋尾를 종합적으로 고찰한 결

과, 현존하고 있는 홍경모의 연행록은 홍경모가 처음에 계획했던 

연행록 구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홍경모의 연행록에 관한 序･引･跋尾를 면밀히 분석하여 홍경모가 

원래 구상했던 연행록을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다. 

  홍경모가 여러 저술에 남긴 연행록 구상에 관한 序･引･跋尾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홍경모가 쓴 연행록 관련 序･引･跋尾6 

 題目 收錄處 備考 

序 

「燕槎紀略序」 
『耘石外史續

編』4 
 

「燕槎紀略前編序」 
『耘石外史續

編』4 
 

「燕槎紀略後編序」 
『耘石外史續

編』4 
 

「燕槎彙苑序」 
『耘石外史續

編』4 

上篇, 中篇, 下篇

(燕槎紀略 제외) 

「燕槎彙 「燕槎彙苑緫 『冠巖全書』12 上篇, 中篇, 下篇

                                                      
6  홍경모가 인생의 각 단계에 지은 시문을 모아 『耘石外史』(1788 년부터 

1809 년까지의 시문),『冠巖山房新編耘石外史』(1810 년부터 1833 년까지의 

시문),『冠巖山房新編耘石外史續編』(1834 년부터 1843 년까지의 시문)으로 

엮었는데 본고에서는 서술의 편의상 각각『耘石外史前編』, 『耘石外史後

編』, 『耘石外史續編』이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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苑緫叙」 叙」 (燕槎紀略 일부 포

함) 

「燕槎彙苑総

叙」 
『耘石文選』8 

上篇, 中篇, 下篇

(燕槎紀略 일부 포

함) 

「燕槎彙苑総

叙」 
『冠巖全書』12 

三篇을 二篇으로 

바꿈(燕槎紀略 일

부 포함) 

「敬次王考文獻公燕雲續詠

詩韻序」 

『耘石外史續

編』4 
 

「斗南奇緣序」 
『耘石外史續

編』4 
 

「同文奇賞序」 
『耘石外史續

編』4 
 

「周京舊制總敘」 
『耘石外史續

編』4 
 

「斗南神交集序」 

『耘石外史後

編』11 

『冠巖全書』12 

『耘石文選』1 

 

「燕雲大觀序」 
『耘石外史後

編』11 
 

引 

「斗南神交帖引」 
『耘石外史續

編』4 
 

「同文雅賞引」 
『耘石外史續

編』4 
 

「槎上韻語引」 
『耘石外史續

編』4 
 

「遼野程史引」 
『耘石外史續

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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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玉河涉筆引」 
『耘石外史續

編』4 
 

「茶墨零屑引」 
『耘石外史續

編』4 
 

「傾蓋叢話引」 
『耘石外史續

編』4 
 

「蒼葭白露軒藁引」 『叢史』7  

「叢史總目引」 『叢史』7 
『燕雲遊史』 등

장 

跋

尾 

「斗南神交帖」 

『耘石文選』11 

『耘石外史』9 

『冠巖全書』26 

 

「燕槎贈別二帖」 『耘石文選』11  

 

  위에서 제시한 序･引･跋尾를 통해 홍경모가 구상했던 연행록을 

재구성할 수 있다. 첫째는 홍경모가 구상했던 시문 총집인 『冠巖

叢史』에 수록할 두 권의 연행록이고, 둘째는 「燕槎紀略序」, 

「燕槎紀略前編序」, 「燕槎紀略後編序」, 「燕槎彙苑序」에서 구

상했던 『燕槎紀略』과 『燕槎彙苑』 두 권의 연행록이며, 셋째는 

조부 홍양호와 자신이 청대 문인과 서로 주고받은 시문을 정리하

여 만든 연행록이다.  

  그러나 이상 序･引･跋尾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冠巖叢

史』에 수록할 두 권의 연행록은 각각 두 번째 구상한 『燕槎紀

略』과 『燕槎彙苑』, 그리고 세 번째 구상한 朝淸 문인 교유 시

문집을 포괄할 수 있을 듯하다. 다시 말하면, 홍경모가 구상했던 

연행록은 모두 두 종이 있었을 것이다. 먼저 홍경모가 구상했던 

詩文全集 『冠巖叢史』에 수록할 두 권의 연행록을 소개하도록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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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경모가 구상했던 시문 총집인 『冠巖叢史』에 수록할 두 권의 

연행록을 살펴보기 위한 글은 「叢史總目引」과 「燕雲大觀序」, 

「蒼葭白露軒藁引」 세 편이 있다. 「叢史總目引」에 따르면 홍경

모는 70 세 무렵에 자신이 남긴 저술은 『耘石外史前編』, 『耘石

外史後編』, 『耘石外史續編』 세 편과 『遊史』 한 부가 있지만 

내용이 혼잡하고 진주와 자갈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一家之言을 

성립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따라서 평생 동안 지은 글 중에서 

전할 만한 작품을 뽑아 20 부로 구성된 시문 총집인 『冠巖叢史』

를 편집할 계획을 세웠다.7 14부에 수록할 『燕雲遊史』와 15부에 

수록할 『蒼葭白露軒藁』는 연행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20 부로 구

성된 『冠巖叢史』에서 십분의 일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燕雲遊史』는 두 차례의 연행에 걸쳐 중국에서 접하게 된 성대

한 경치를 기록한 책이고 『蒼葭白露軒藁』는 연행 때 우의를 맺

은 청대 문인을 그리워하면서 옛날 교유했던 시문을 정리하여 만

든 책이라고 한다.8 현재 두 종의 연행록은 전해지지 않았으나 <표

1>에 나열된 序･引･跋尾를 검토한 결과, 『耘石外史後編』11 에 

수록된 「燕雲大觀序」에서 『燕雲遊史』의 原貌를 살펴볼 수 있

는 단초를 발견하였다. 「叢史總目引」에서 ‘五載之間再入中國, 記

其大觀也’라고 『燕雲遊史』를 소개하였는데, 「燕雲大觀序」에서

도 大觀이라는 어휘가 계속 나오고 있다. 『燕雲大觀』이 바로 

『燕雲遊史』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비슷한 점이 많다.  

 

                                                      
7 洪敬謨, 「叢史總目引」, 『叢史』7. “今年過七耋, 朝露將晞. 乃摒擋巾篋, 薈

萃繙閱, 有『外史』三編, 『遊史』一部. 而溲渤並蓄, 珠礫雜混, 偭規破矩. 

恰似土偶之衣冠, 雖欲繪畫而無生氣. 既未能積博發以成一家之言, 又無桓譚

五百年後之思焉. 則宜乎畀之炎火, 覆之醬瓿, 毋取方家之笑, 後人之譏. 而

猶且自存者, 以其平生之精神咳唾, 多寓於是. 故遂彙類分編, 纂次成帙, 凡

二十部.” 
8 洪敬謨, 「叢史總目引」, 『叢史』7. “次曰『燕雲遊史』, 五載之間再入中國,

 記其大觀也. 次曰『蒼葭白露軒藁』, 有懷中州名士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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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우리 공자께서 태산에 올라가 천하를 작다고 여긴 것

과 부처가 시방세계를 보살핀다는 것과, 서양인이 큰 배를 타

고 지구 바깥으로 돌아다닌다는 것은 평생의 식견이 미치지 

못한 것이나 모두 천지 사이의 장관이다. 지금 사람들은 공자

께서 태산에 올라가 천하를 작다고 여긴다고 입으로는 응답하

나 마음으로는 수긍하지 않을 것이요, 또 부처가 시방세계를 

보살핀다고 말해주면 허망한 말이라고 반박할 것이요, 또한 

서양인이 큰 배를 타고 지구 바깥으로 돌아다닌다고 말해주면 

황당무계하다고 질타할 것이니 내가 누구와 함께 천지 사이의 

장관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아, 조선은 동쪽에 치우쳐 있

어 중국과 삼천여 리나 떨어져 있으면서 왼쪽은 산이요 오른

쪽은 바다이며 영토마저 褊小하니 참으로 탄환 같은 작은 나

라이다. 내가 이 나라에서 태어나서 백발이 되도록 조롱 속에 

갇혀서 강토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그래도 일찍이 사방에 힘

을 다해 높은 산에 오르고 큰 바다에 임하였으니 이것이야말

로 우물 속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었다. 

이제 다행히도 專對하는 사신으로 중국에 들어가게 되어 요동 

벌판 칠백여 리를 건너고 산해의 다섯 관문을 통과하여 한 달 

만에 연경에 도착하였다. 연경은 천자가 거주하는 곳으로 무

릇 수 천리 안에 山河의 성대함과 도시의 장대함을 마음껏 관

람하며 다녔다. 무릇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이 모

두 식견이 미치지 못한 것이었으니, 『周易』,「序卦傳」에서 

이른바 “사물이 커진 뒤에야 볼 만하다.”는 것이다. (중략) 이

번 연행은 압록강 북쪽, 遼野 서쪽에서 燕京에 이르기까지 수

천리 사이에 성지궁궐의 장려함과 가게상가의 멀고 가까움, 

초목과 짐승의 세미함, 멀리는 제도･연혁의 연원, 가까이는 풍

화･변화의 계기를 모두 포괄하여 남김없이 시에 수록하였으니 

이것을 大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9 

                                                      
9 洪敬謨, 「燕雲大觀序」, 『耘石外史後編』11. “昔吾夫子登泰山而小天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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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자가 태산에 올라가 천하를 작다고 느낀 것, 부처가 온 세상

을 보살피는 것, 서양 사람이 큰 배를 타고 지구 밖으로 돌아다니

는 것은 일반 사람의 상상이 미치지 못한 것이지만 천하의 성대한 

경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말을 듣고 허망한 말처럼 느낀 

당시 사람에 대해 홍경모는 한탄할 수밖에 없었다. 홍경모 자신도 

조선에서 태어나 국내에서 여러 곳을 순례한 것은 그저 ‘우물 안

에 앉아서 하늘을 본다(坐井觀天)’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였

다. 그는 연행에서 접하게 된 산수와 도시의 성대함, 궁궐의 아름

다움과 상가의 번성함이 그야말로 大觀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

하였다. 이와 같은 중국에 대한 인식이 기술된 『燕雲大觀』은 중

국의 大觀을 기록한 『燕雲遊史』과 같은 작품으로 봐야할 것 같

다.  

  사실 홍경모의 저술 가운데 이름이 비슷하나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秋史』에 수록된 『耳溪淸賞』, 『西

海雜詠』, 『石室奇遊』, 『嘉禾淸篇』 등의 작품이 다른 문집의 

『耳溪巖棲志』, 『西京有聲畵帖』, 『石室載筆』, 『嘉禾感恩

篇』에 해당하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10  『燕雲大觀』이 

                                                      
佛氏視十方世界, 泰西人乘巨舶繞出地毬之外, 此平生情量之所未到, 而皆天

地之大觀也. 今夫人或言夫子登泰山而小天下, 則口應而心不然, 又言佛氏視

十方世界, 則斥爲幻妄, 又言泰西人乘巨舶繞出地球之外, 則叱爲恠誕, 吾誰

與天地之大觀也哉. 噫, 朝鮮僻在東方, 距中國三千餘里, 而左山右海, 壤地

褊小, 誠彈丸一小國也. 余生於是邦, 白首籠囚, 跡不出壃場, 而亦嘗宣力四

方, 登高山而臨大海, 此無異於坐井觀天. 今幸以專對之使入中國, 涉遼野七

百餘里, 穿山海五重之關, 一月而達于燕京. 燕, 天子之所居也, 凡數千里之

內, 山河之大, 城市之壯, 無不縱觀. 而行寓於目而接於耳者, 俱是情量之所

未到, 則易傳所云物大然後可以觀者是也. (中略) 今余之行自鴨江以北, 遼野

以西, 至于燕, 數千里之間, 城池宮闕之壯麗, 市舖堡店之遐邇, 草木禽獸之

細微, 遠而制度沿革之由, 近而風化嬗變之機, 包羅搜括, 盡入於詩, 非不曰

大觀.” 
10 『秋史』는 『耳溪淸賞』, 『箕城勝遊』, 『西海雜詠』, 『紫禁芸香』, 『石

室奇遊』, 『嘉禾淸篇』으로 구성된다. 『冠巖遊史』는 『耳溪巖棲志』, 『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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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燕雲遊史』과 같은 작품으로 치면 『燕雲遊史』에서 기록한 大

觀의 내용은 「燕雲大觀序」에서 제시한 중국의 山河, 城市, 城池

宮闕, 市舖堡店, 草木禽獸, 制度沿革, 風化嬗變에 관한 모든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에 소개할 『燕槎紀略』과 『燕槎彙苑』도 또한 

이와 같은 내용이다.  

  『冠巖叢史』에 수록할 또 한 권의 연행록은 『蒼葭白露軒藁』

였는데 『叢史』7 에 수록된 「蒼葭白露軒藁引」을 통해 그 내용

을 확인할 수 있다. 

 

『詩經』･「秦風」에 말하기를, “갈대가 우거진 이 때에, 흰 

이슬이 내리다가 서리로 변했네.”라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이른바 저 사람이 물 저편에 있도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秦

人이 상대를 그리워하면서 지은 시이다. (중략) 전에 내가 使

命을 받들고 다시 연경에 가게 되었는데, 專對하는 시간 외에 

우의를 맺고 의기투합했던 사람으로 紀樹蕤, 陳延恩, 陸慶頤, 

陳瑾光, 帥方蔚, 葉志詵, 卓秉恬, 卓秉愔, 卓秉端, 卓橒은 文으

로 사귀었고, 竹園海觀, 青巖海月 禪師 두 사람은 書畫로 교

유하였다. 客館에 있는 한 달 남짓 동안, 대부분 시문과 술을 

주고받는 자리에 있었지만 王師의 노정에는 기한이 있어서 좋

은 인연과 오래도록 함께하지 못하고 마침내 즐거움을 그만두

고서 동쪽으로 돌아온 지 여러 해가 되었다. 가끔 하늘을 바

라보고 저마다 그리운 마음에 사무쳐서 매번 王師로 임명되어 

연행을 가게 된 사신에게 부탁하여 편지로 기거를 물어보고 

시로 감정과 뜻을 전한 것이 지금껏 그치지 않았다. 긴 글이

나 짧은 편지는 시간이 갈수록 책상에 쌓여 가는데 이따금 열

어 읽어보노라면 來可閣(진연은의 서재)에서 필담했던 때인 

                                                      
京有聲畵帖』, 『碧城奇觀』, 『嘉禾感恩篇』, 『石室載筆』, 『海嶽仙佛記』, 

『鶴山茶墨餘言』, 『蓬萊仙語』, 『金鑾退食隨筆』, 『槎上韻語』로 구성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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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한 느낌이 드는데 장소는 가까운 듯하나 이를 수 없고 사람

은 곁에 있는 듯하나 만날 수 없다. 마음 속에서 유연히 일어

나는 감회는 갈대가 우거지고 흰 이슬이 서리로 변한 때에 있

을 뿐만 아니라 맑은 달과 가벼운 바람이 불어올 때에도 연경

의 名士를 그리워하지 않은 때가 없었다. 그리하여 전후의 시

문을 모아 책을 만들어 『蒼葭白露軒藁』로 이름하였으니 이

것으로 秦人이 (상대를) 그리워했던 마음에 기탁하고자 한

다.11 

 

  홍경모는 두 차례의 연행에서 돌아온 후, 계속 청대 문인과 편

지나 시를 주고받으면서도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그리워하는 마

음을 금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자신이 청대 문인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詩經』･「蒹葭」에 나온 秦人이 사람을 그리워했던 마

음에 비유하여, 두 차례의 연행을 걸쳐 紀樹蕤, 陳延恩(1799~?), 

陸慶頤, 陳瑾光, 帥方蔚(1790~1871), 葉志詵(1779~1863), 卓秉恬

(1782~1855), 卓秉愔, 卓秉端, 卓橒(?~1857) 등의 청대 문인과 교

유하면서 지은 시문을 모아 『蒼葭白露軒藁』라는 이름을 지었다. 

「蒼葭白露軒藁引」은 『蒼葭白露軒藁』의 내용에 관한 유일한 

자료이다. 그런데 홍경모가 청대 문인과 주고받은 시문을 모아 만

든 朝淸 교유 시문집 형식의 연행록은 『蒼葭白露軒藁』뿐만이 아

                                                      
11  洪敬謨, 「蒼葭白露軒藁引」, 『叢史』7. “秦風之詩曰, ‘蒹葭蒼蒼, 白露爲

霜.’ 又曰, ‘所謂伊人, 在水一方.’ 此秦人懷人之詩也. (中略) 曩余奉使命再

赴燕也, 專對之餘, 訂交而託契者, 紀春圃樹蕤, 陳登之延恩, 陸菊人慶頤, 

陳玉士瑾光, 帥石村方蔚, 葉東卿志詵, 卓海帆秉恬, 筍山秉愔昆季, 筍山之

子鶴溪橒, 以文而會, 竹園海觀, 青巖海月兩禪師以書畫而遊. 留邸一月有

餘, 強半在文酒之席. 而王程有限, 良緣不久, 遂墮歡而東歸者, 亦有年矣. 

時望雲天, 各自結戀, 每因執玉之行, 書以問起居, 詩以輸情志, 迄於今未已.

 長篇短牘, 歲以盈案, 有時啟閱, 殆如來可閣筆塵之日, 而地若近而不可至

矣, 人宛在而不可見矣. 油然而感于懷者, 不獨在葭蒼白露之時, 朗月淸風無

非玄度之思. 遂合聚前後詩文成書, 而名之曰『蒼葭白露軒藁』, 以寓秦人懷

人之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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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는 것은 다음 장에서 다룰 「斗南神交帖引」, 「斗南奇緣

序」, 「茶墨零屑引」, 「同文奇賞序」 등의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상 『冠巖叢史』에 수록하려고 구상되었던 연행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冠巖叢史』에 수록할 연행록 구상 

 燕行錄 제목 內容 形式 收錄處 

『冠

巖叢

史』 

『燕雲遊史』 

( 「 燕 雲 大

觀」) 

五載之間

再 入 中

國 ,  記其

大觀也. 

중국의 山河, 城市, 

城池宮闕, 市舖堡店, 

草木禽獸, 制度沿革, 

風化嬗變 등을 기록

한 시문집 형식의 연

행록 

『叢史』7, 

『耘石外史

後編』11 

『蒼葭白露軒

藁』 

有懷中州

名士也. 

朝淸 교유 시문집 형

식의 연행록 
『叢史』7 

 

  다음으로 中國 大觀을 기록한 연행록인 『燕槎紀略』, 『燕槎彙

苑』과 朝淸 문인 교유 시문을 모은 연행록을 면밀히 고찰하고, 

이를 『冠巖叢史』에 수록하려고 했던 두 종의 연행록과 연결시켜 

홍경모가 계획했던 두 종의 연행록 구상을 재구성하도록 하겠다.  

 

3. 洪敬謨의 燕行錄 創作 經緯와 創作 意圖 

 

3.1 中國 大觀을 기록한 燕行錄: 『燕雲遊史』  

  다음으로 홍경모가 구상했던 『燕槎紀略』과 『燕槎彙苑』 두 

종의 연행록을 「燕槎紀略序」, 「燕槎紀略前編序」, 「燕槎紀略

後編序」, 「燕槎彙苑序」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네 편의 

서문에는 홍경모의 연행록 구상을 재구성할 수 있는 목차와 편집 

목적이 기록되어 있으니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는 홍경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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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한다. 연행록을 작

성하는 목적에 대해 홍경모는 임금에게 보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유람한 바와 보고 겪은 일을 기록하기 위한 것(記遊記事)이

라고 「燕槎紀略序」에서 밝혔다.  

 

『周禮』에서 小行人의 직책에 대해 말하기를, “만민에게 미친 

利害를 한 권으로 만들고, 禮俗·政事·敎治·刑禁의 順逆을 한 권

으로 만들고, 悖逆·暴亂·作慝을 한 권으로 만들며, 札喪·凶荒·厄

貧을 한 권으로 만들고, 안락·화목·평안을 한 권으로 만들어 왕

에게 復命하는 것은 왕께서 천하를 두루 아시도록 하려는 것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사방과의 거리가 각각 다르고 

사물의 변화가 무궁무진하여 임금의 이목이 보고 들을 수 없거

나 알기 어려운 것은 행인인 관리가 순행하여 분별하지 않으면 

차례대로 두루 궁구하여 다 실행할 수가 없다. (중략) 내가 행인

으로 다시 중국에 가게 되었는데 음악을 관람하기에는 식견이 

부족하고 나라의 정세를 살피기에는 재주가 모자라서 듣고 채

록하는 것이 없었기에 책벌레가 되어 붓으로 기록한 것은 다만 

유람한 바와 보고 겪은 일을 기록한 日錄일 뿐이다. 이것은 행

인이 왕에게 復命하기 위해 만든 책과 다르지만 중국의 풍속을 

보고 중국의 정세를 알기에는 충분하니 채록한 것을 모아서 전

편·후편으로 만들어 『燕槎紀略』이라고 총칭하였다.12 

 

  「燕槎紀略序」에서 밝혔듯이 그가 구상했던 연행록은 임금에게 

                                                      
12 洪敬謨, 「燕槎紀略序」, 『耘石外史續編』4. “『周禮』小行人之職曰, ‘其

萬民之利害爲一書, 其禮俗·政事·敎治·刑禁之逆順爲一書, 其悖逆·暴亂·作慝

爲一書, 其札喪·凶荒·厄貧爲一書, 其康樂·和親·安平爲一書, 反命于王, 以

周知天下之故.’ 故夫四方之遠各異, 事物之變無窮, 而人君之耳目所不及聽

採, 所難明者, 非行人之官巡行而辨異之, 有不能遍究而悉舉. (中略) 余以行

人再赴上國, 識不足以觀樂, 才不足以覘國, 無所聽採. 而爲之書蠹, 筆而記

之者, 惟記游記事之日錄而已. 此與行人反命之書有異, 亦足以觀其俗而知

其政, 乃採錄而合爲前後兩編, 總名之爲『燕槎紀略』.” 



124  《韓國學報》第 37期 

 

 

보고하기 위한 외교 문서가 아니라 다만 조선과 다른 중국의 풍속

을 기록하여 이를 통해 중국의 정치를 알 수 있도록 만든 기록물

이다. 다시 말하면, ‘記遊記事’는 그의 연행록 편집 작업을 관통하

는 핵심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記遊記事’라는 핵심어는 아래

에서 다룰 연행록 구상에 대한 내용에서도 계속 나오므로, 史家로

서의 문헌 기록과 정리 정신은 그의 연행록 저술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燕槎紀略前編序」에 따르면 홍경모는 2 차 연행이 끝난 후에 

1, 2차 연행 때 지은 시문과 연행 여정에서 채록한 지방 가요와 풍

속을 모아 전편·후편으로 이루어진 연행록인 『燕槎紀略』을 만들 

계획을 세웠다. 「燕槎紀略序」은 「燕槎紀略前編序」와 「燕槎

紀略後編序」로 나누어 각각 상세한 목차를 기록하였다. 

 

이제 專對하는 사신으로 다시 연경에 가게 되었는데, 산과 땅

은 중화의 옛 풍토요 선왕의 유풍이 남아 있다. 산하의 거대

함과 도시의 웅장함, 사람과 가축의 번성과 풍속의 진위, 멀리

는 제도･연혁의 연원, 가까이는 풍화이 변화하는 기미를 한눈

에 모두 얻고서, 천하의 壯遊라고 스스로 여기고 大觀을 스스

로 자랑하였다. 이에 두 번의 연행에서 얻은 시문과 지역의 

풍속을 채록한 것을 취하여서, 합하여 두 편으로 만들었으니, 

이 책은 전편이다. 또 편 내에서 10 목을 나누었으니, 『槎上

韻語』, 『日下巵言』, 『歸軺餘響』 세 권은 詩이고, 『茶墨

零屑』, 『遼野程史』, 『玉河涉筆』 세 권은 文이고, 『傾蓋

叢話』, 『風土識略』, 『輶軒瑣綴』, 『馹訊日乘』 네 권은 

기록이다. 모두 10여 권이다.13 

                                                      
13 洪敬謨, 「燕槎紀略前編序」, 『耘石外史續編』4. “今以專對之使再赴燕, 山

地是中華之舊風, 有先王之餘. 山河之大, 城市之壯, 人畜之繁耗, 謠俗之情

僞, 遠而制度沿革之由, 近而風化嬗變之機, 一舉目而盡得之, 亦自謂辦天下

壯遊, 而自夸以大觀. 乃取前後之行詩文, 與方謠土俗之採錄者, 合而爲兩

編, 此前編也. 又於編內分之十目, 曰『槎上韻語』, 曰『日下巵言』, 曰『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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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경모는 『燕槎紀略前篇』을 詩, 文, 錄 세 가지 부분으로 나

누었다. 詩 부분에는 『槎上韻語』, 『日下巵言』, 『歸軺餘響』

의 세 권이 있고, 文 부분에는 『茶墨零屑』, 『遼野程史』, 『玉

河涉筆』 세 권이 있고, 錄 부분에는 『傾蓋叢話』, 『風土識略』, 

『輶軒瑣綴』, 『馹訊日乘』 네 권이 있다고 한다. 「燕槎紀略後

編序」에도 후편의 목차를 기록하였다. 

 

내가 5 년만에 다시 이 연행 길에 오르게 되어 遼野 칠백여 

리의 땅을 건너고 산해의 다섯 관문을 통과하여 한 달 만에 

연경에 도착하였다. 무릇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

이 모두 식견이 미치지 못한 것이었으니, 『周易』 「序卦

傳」에서 이른바 “사물이 커진 뒤에야 볼 만하다.”는 것이

다. (중략) 이에 詩로 표현하고 文으로 기록하여 전편의 아래

에 붙이고는 서문을 써서 후편이라 하였다. 그 항목은 다섯

이니, 『槎上續韻』, 『茶墨剩馥』, 『玉河二筆』, 『傾蓋新

話』, 『馹訊後識』로, 모두 若干 권이다.14 

 

  「燕槎紀略後編序」에 따르면 『燕槎紀略後編』은 詩와 文으로 

구성되어 있고 『槎上續韻』, 『茶墨剩馥』, 『玉河二筆』, 『傾

蓋新話』, 『馹訊後識』 다섯 권이 있다. 그러나 『燕槎紀略前

                                                      

軺餘響』, 此三㢧詩也. 曰『茶墨零屑』,曰『遼野程史』, 曰『玉河涉筆』, 

此三㢧文也. 曰『傾蓋叢話』, 曰『風土識略』, 曰『輶軒瑣綴』, 曰『馹訊日

乘』, 此四㢧錄也, 總爲十有餘㢧.” 
14 洪敬謨, 「燕槎紀略後編序」, 『耘石外史續編』4. “余於五載之內再膺是行,

 涉遼野七百餘里, 穿山海五重之關, 一月而達于燕. 凡寓於目而接於耳者, 

俱是情量之所未到, 則易傳所云物大然後可以觀者是也. (中略) 於是乎詩以

宣之, 文以記之, 附於前編之下, 而序之曰後編. 其目爲五, 曰『槎上續韻』, 

曰『茶墨剩馥』, 曰『玉河二筆』, 曰『傾蓋新話』, 曰『馹訊後識』, 凡若干

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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篇』처럼 詩, 文, 錄으로 나누지 못하고 미처 정리되지 못한 채로 

전해졌다.  

  『燕槎紀略』은 홍경모가 계획했던 연행록의 전부가 아니다. 비

슷한 형식으로 된 또 하나의 연행록이 있는데 그것이 『燕槎紀

略』처럼 완성하지 못한 채로 서문만 전해진 『燕槎彙苑』이다. 

「燕槎彙苑序」를 통해 『燕槎彙苑』이 본래는 세 편으로 구성된 

연행록임을 알 수 있다.  

 

압록강을 건너 북쪽으로 간 것부터 연경에 이르기까지 유람

한 바와 보고 겪은 일을 기록하고 아울러 수록했다. 책은 세 

편으로 나뉘니, 『周京舊制』는 상편이고, 『燕都總攷』는 

중편이고, 『輶軒瑣綴』은 하편이다. 총칭하여 『燕槎彙

苑』이라 하니, 세 편의 항목은 모두 서른둘이고, 또 십여 

小目이 있다. 천자가 있는 도읍의 경물과 대지의 경승지와 

사적이 세 편 안에 환하게 구비되어 있으니 참으로 깊고도 

넓도다! 宮室과 禁苑을 기술한 것은 ｢宮殿考｣･｢掖庭記｣와 

같은 부류이고, 城市와 坊巷을 나열한 것은 ｢長安志｣･｢衚衕

志｣와 같은 부류이고, 樓臺와 寺觀을 이것저것 실은 것은 ｢

名山志｣･｢伽藍記｣와 같은 부류이고, 䂓制와 典禮를 인용하여 

고증한 것은 ｢會典｣･｢通禮｣와 같은 부류이고, 간간이 異聞을 

고증하고 여러 일을 두루 채록한 것은 ｢風俗記｣･｢遊覽志｣와 

같은 부류이다. 여러 자료를 망라하여 함께 수록하여 기록이 

매우 자세하다.15 

                                                      
15 洪敬謨, 「燕槎彙苑序」, 『耘石外史續編』4. “起自渡江以北, 止於燕都, 紀

遊紀事, 彙類而並錄. 書分爲三編, 曰『周京舊制』, 上編也, 曰『燕都總攷』,

 中編也, 曰『輶軒瑣綴』, 下編也. 總名之曰『燕槎彙苑』,凡三編之目, 爲三

十有二, 而又有十餘小目, 則帝京之景物, 大地之勝蹟, 燦然具備於三編之

內, 淵乎博哉! 其紀述宮室禁苑, 則｢宮殿考｣･｢掖庭記｣之屬也, 其臚列城市

坊巷, 則｢長安志｣･｢衚衕志｣之屬也, 其雜載樓臺寺觀, 則｢名山志｣･｢伽藍記

｣之屬也, 其援据䂓制典禮, 則｢會典｣･｢通禮｣之屬也, 其間徵異聞雜采諸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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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周京舊制』, 『燕都總攷』, 『輶軒瑣綴』 세 편으로 구성된 

『燕槎彙苑』은 연경의 경물과 勝蹟을 32 개의 항목으로 기록하였

음을 알 수 있다. 宮室·禁苑에 관한 기록은 「宮殿考」, 「掖庭

記」 등이 있고, 城市·坊巷에 관한 기록은 「長安志」, 「衚衕

志」 등이 있으며, 樓臺·寺觀에 관한 기록은 「名山志」, 「伽藍

記」 등이 있고, 䂓制·典禮에 관한 기록은 「會典」, 「通禮」 등

이 있으며, 異聞·諸事에 관한 기록은 「風俗記」, 「遊覽志」 등이 

있다. 여기서 홍경모가 연행록을 편집하는 데에 가장 핵심적인 목

표로 설정한 記遊記事가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燕槎彙苑』과 

『燕槎紀略』의 편집 목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燕槎彙

苑』에 수록할 책에 관한 글은 상편에 속한 「周京舊制總敘」뿐

이다.  

 

내가 庚寅年(1830)에 使命을 받들고 연경에 가니, 산천은 변

함없고 성궐은 예전 그대로여서, 『王風』 「黍離」의 한탄

은 없었지만『曺風』 「下泉」의 감개를 금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유람할 때마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탄식하기를, 

“皇明 삼백 년의 문물의 번성함은 아득하여 찾을 수 없으며, 

남아 있는 것은 오직 城池와 궁궐뿐이다. 그 계획의 신묘함

과 창시의 공업을 보면 왕실의 옛 제도를 족히 알 수 있으

나 다만 興廢에 운수가 있음이 한스러울 뿐이다.”라고 하였

다. 마침내 기록 중에서 賸蹟을 모아서 네 권으로 편집하니, 

『城池』, 『宮闕』, 『西苑』, 『宗廟』이다. 그런데 昌平

縣에 있는 열조의 陵園은 조선 사람들이 일찍이 가 본 적이 

없어 因山의 규제를 알 수 없으므로 그 대강을 기록하여 그 

아래에 붙이고 『周京舊制』라고 이름하였다.16 

                                                      
則｢風俗記｣･｢遊覽志｣之屬也. 兼羅幷收, 識載纖悉.” 

16 洪敬謨, 「周京舊制總敘」, 『耘石外史續編』4. “余於庚寅奉使命如燕,山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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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城池』, 『宮闕』, 『西苑』, 『宗廟』 네 권으로 구성된 

『周京舊制』에 의하면 홍경모는 1 차 연행을 갔을 때 삼백년에 

이른 성대한 왕조를 창건한 명나라의 문물이 이미 사라졌지만 성

지와 궁궐이 아직 중국에 남아 있다는 것에 대해 스스로 감탄하였

다. 이로 인해 前代 저술에 보인 명나라의 옛일에 관한 기록을 수

록하는 『周京舊制』를 만들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周京舊制』

가 전해지지 않거나 완성되지 못했으니 현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위에서 살펴본 『燕槎紀略』과 『燕槎彙苑』의 목차를 재구

성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 홍경모의 연행록 구상 1 

『燕槎紀

略』 

『燕槎紀略前

編』 

詩 
『槎上韻語』 

『日下巵言』 

文 

『歸軺餘響』 

『茶墨零屑』 

『遼野程史』 

錄 

『玉河涉筆』 

『傾蓋叢話』 

『風土識略』 

『輶軒瑣綴』 

『馹訊日乘』 

『燕槎紀略後 『槎上續韻』, 『敬次王考文獻公燕

                                                      
不改, 城闕依舊, 縱無王風黍離之歎, 不禁曺人風泉之感. 而凡於游觀之際, 

指點而咨嗟曰, ‘皇明三百年, 文物之盛, 邈焉無微. 留有餘者, 惟城池宮闕而

已. 其規畫之神, 剙始之工, 亦足以知王室之舊制, 而秪恨夫興廢之有數也.’ 

遂從楮墨中採綴其賸蹟, 而編之爲四㢧, 曰『城池』, 曰『宮闕』, 曰『西苑』,

 曰『宗廟』. 而列祖陵園之在昌平縣者, 東人未嘗至焉, 因山規制, 無得以彷

彿, 亦記其槩, 附之於下, 名其編曰『周京舊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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編』 雲續詠詩韻』 

『茶墨剩馥』 

『玉河二筆』 

『傾蓋新話』 

『馹汛後識』 

『燕槎彙

苑』 
 

上編: 『周京舊制』 

『城

池』 

「宮殿考」, 「掖庭記」, 

「長安志」, 「衚衕志」, 

「名山志」, 「伽藍記」, 

「會典」, 「通禮」, 「風

俗記」, 「遊覽志」 

『宮

闕』 

『西

苑』 

『宗

廟』 

中編: 『燕都總攷』 

下編: 『輶軒瑣綴』 

   

  그러나 이상 살펴본은 『耘石外史續編』4 冊에 실린 「燕槎彙苑

序」는 『冠巖全書』12 冊에 실린 「燕槎彙苑緫叙」와 『耘石文

選』冊 8 에 실린 「燕槎彙苑総叙」의 내용이 일치하는 한편 목차

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압록강의 북쪽으로부터 연경에 이르기까지 유람한 바와 보

고 겪은 일을 기록하고 이를 분류하여 아울러 수록했다. 책

은 세 편으로 나뉘니, 『槎上韻語』, 『日下續詠』, 『歸軺

剩言』, 『槎上續韻』, 『玉河涉筆』, 『茶墨餘香』, 『傾盖

叢話』는 상편이고, 『周京舊制』, 『燕都緫攷』는 중편이

며, 『馹汛日乘』, 『行厨新嚼』, 『輶軒瑣綴』은 하편이다. 

세 편으로 합하여 『燕槎彙苑』이라 총칭하니, 세 편의 항목

은 모두 열둘이고, 또 이십여 小目이 있다. 천자가 있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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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의 경물과 대지의 勝蹟이 세 편 안에 환하게 구비되어 있

으니 참으로 깊고도 넓도다!17 

 

  「燕槎彙苑緫叙」와 「燕槎彙苑総叙」간에 글자 출입이 다소 

있지만 내용이 일치하니 이하 「燕槎彙苑緫叙」로 소개할 것이다. 

「燕槎彙苑緫叙」에 나온 목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燕槎彙苑』의 초기 구상 

『燕槎彙苑』 
 

上編 

『槎上韻語』 

「宮殿考」, 「掖庭記」, 

「長安志」, 「衚衕志」, 

「名山志」, 「伽藍記」, 

「會典」, 「通禮」, 「風

俗記」, 「遊覽志」 

『日下續詠』 

『歸軺剩言』 

『槎上續韻』 

『玉河涉筆』 

『茶墨餘香』 

『傾盖叢話』 

中編 
『周京舊制』 

『燕都緫攷』 

下編 

『馹汛日乘』 

『行厨新嚼』 

『輶軒瑣綴』 

 

                                                      
17 洪敬謨, 「燕槎彙苑緫序」(『冠巖全書』12)와 「燕槎彙苑総序」(『耘石文

選』8)에 일치한 내용이 나온다. “起自渡江以北, 止於燕都, 紀遊紀事, 彙類

而並錄. 書分爲三編, 曰『槎上韻語』, 曰『日下續詠』, 曰『歸軺剩言』, 曰

『槎上續韻』, 曰『玉河涉筆』, 曰『茶墨餘香』, 曰『傾盖叢話』, 上篇也,

 曰『周京舊制』, 曰『燕都緫攷』, 中篇也, 曰『馹汛日乘』, 曰『行厨新嚼』,

 曰『輶軒瑣綴』, 下篇也. 合三篇而揔名之曰『燕槎彙苑』, 凡三篇之目, 爲

一十有二, 而又有二十餘小目, 則帝京之景物, 大地之勝蹟, 燦然具備於三編

之內, 淵乎博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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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燕槎紀略』과 『燕槎彙苑』

이 각자 독립적인 저술임을 알 수 있었던 반면, <표 4> 『燕槎彙

苑』의 초기 구상은 『燕槎紀略』과 『燕槎彙苑』을 총괄하려는 

의도로 구성된 듯이 보인다. 다시 말하면 「燕槎彙苑序」(『耘石

外史續編』)와 「燕槎彙苑緫序」(『冠巖全書』12)의 목차를 비교

해보면 초기 구상을 반영한 「燕槎彙苑緫序」에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홍경모가 「燕槎彙苑序」와 「燕槎彙

苑緫叙」를 작성한 시기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이하 「燕槎彙苑緫

叙」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면밀하게 고찰하겠다.  

  첫째, 불규칙적인 배열방식이다. <표 4> 『燕槎彙苑』의 초기 구

상을 <표 3> 홍경모 연행록 구상 1 과 비교하면 전편·후편으로 구

성된 『燕槎紀略』의 배열방식이 없었으며 詩, 文, 錄으로 나눈 

『燕槎紀略前編』과 같은 배열방식을 취하지 않았고, 시간 순서대

로 배열하지 않았다는 세 가지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燕槎

紀略後編序」에 따르면 후편에 속하는 책은 서명에 ‘續’, ‘剩’, ‘新’, 

‘二’ 등의 글자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기준으로 「燕槎

彙苑緫叙」의 목차를 나누어 보면 『槎上韻語』, 『玉河涉筆』, 

『傾盖叢話』, 『馹訊日乘』은 『燕槎紀略前編』에 해당하는 책

들이고, 『日下續詠』, 『歸軺剩言』, 『槎上續韻』, 『茶墨餘

香』, 『行厨新嚼』은 『燕槎紀略後編』에 해당하는 책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면 『槎上韻語』, 『玉

河涉筆』, 『傾盖叢話』, 『馹訊日乘』, 『日下續詠』, 『歸軺剩

言』, 『槎上續韻』, 『茶墨餘香』, 『行厨新嚼』으로 되어야 하

는 책들은 「燕槎彙苑緫叙」에서는 『槎上韻語』, 『日下續詠』, 

『歸軺剩言』, 『槎上續韻』, 『玉河涉筆』, 『茶墨餘香』, 『傾

盖叢話』, 『馹訊日乘』, 『行厨新嚼』, 즉 전편-후편-후편-후편-전

편-후편-전편-전편-후편이라는 식의 불규칙적인 순서로 배열된다.  

  둘째, 현존하는 연행록이 하나 빠져 있다. 현존하는 홍경모의 연

행록은 『槎上韻語』, 『槎上續韻』, 『敬次王考文獻公燕雲續詠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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韻』, 『玉河涉筆』, 『遼野記程』 다섯 권이 있는데 「燕槎彙苑

緫叙」에서는 『遼野記程』이 보이지 않는다. 이미 완성된 연행록

을 연행록 계획을 설명하는 서문에서 언급하지 않을 리가 없었을 

것이다. 이 때문에 「燕槎彙苑緫叙」에서 언급한 목차는 아마도 

홍경모가 구상한 연행록의 초기 단계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燕

槎紀略序」에 보이지 않는 『日下續詠』, 『歸軺剩言』, 『茶墨餘

香』, 『行厨新嚼』은 각 서문이 없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떠한지 

확인할 수 없다.  

 

  이상 『燕槎彙苑』에 관한 세 편의 서문인 「燕槎彙苑序」

(『耘石外史續編』4), 「燕槎彙苑緫叙」(『冠巖全書』12), 「燕槎

彙苑総叙」(『耘石文選』8)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燕槎彙

苑緫叙」에서 나온 목차는 홍경모의 초기 단계의 연행록 구상이었

을 것임을 알 수 있다. 「燕槎彙苑緫叙」에서 『槎上韻語』, 『槎

上續韻』, 『玉河涉筆』만 언급하였으나 현존하는 『遼野記程』은 

말하지 않았다. 「燕槎彙苑緫叙」를 작성할 때 『遼野記程』이라

는 책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上編, 中編, 下編의 

세 편으로 된 『燕槎彙苑』을 두 편으로 바꿀 생각이 있었으나 결

국 바꾸지 않았을 것이다. 원래 계획했던 『燕槎彙苑』은 나중에 

다시 『燕槎紀略』과 『燕槎彙苑』 두 권으로 나누어 작성하기로 

했을 것이다. 이러한 편집 체제의 전환은 「燕槎紀略序」, 「燕槎

紀略前編序」, 「燕槎紀略後編序」, 「燕槎彙苑序」, 「燕槎彙苑

緫叙」 다섯 편의 서문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홍경모는 계획했던 연행록 구상을 어느 정

도 구축해놓았지만 <표 3>에서 보인 홍경모의 연행록 구상에 제일 

가까운 연행록 구상 1 은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는 다

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첫째, 『燕槎

紀略』이 『燕槎紀略前編』, 『燕槎紀略後編』으로 나누어졌는데, 

『燕槎紀略後編』은 『燕槎紀略前編』처럼 詩, 文, 錄 세 가지 체

제로 나누지 못하였다. 『燕槎彙苑』이 上篇인 『周京舊制』,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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篇인 『燕都總攷』, 下篇인 『輶軒瑣綴』으로 나누어졌는데, 『燕

都總攷』, 『輶軒瑣綴』은 『周京舊制』처럼 『城池』, 『宮闕』, 

『西苑』, 『宗廟』 등의 세부적인 분류를 완성하지 못하였다. 둘

째, 『輶軒瑣綴』은 『燕槎紀略前編』에도 수록되었고, 『燕槎彙

苑』 下編에도 수록되었다. 중복 수록된 『輶軒瑣綴』은 관련 자

료가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이상 몇 편의 서발문을 통해 『燕槎紀略』과 『燕槎彙苑』의 편

집 체제와 내용 구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홍경모가 계획했던 詩文

全集인 『冠巖叢史』에 수록할 『燕雲遊史』, 즉 『燕雲大觀』과 

비슷한 점이 많으니 홍경모가 『燕槎紀略』과 『燕槎彙苑』을 모

아 『燕雲遊史』(『燕雲大觀』)로 총괄할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 

「燕雲大觀序」와 「燕槎紀略序」, 「燕槎紀略前編序」, 「燕槎紀

略後編序」, 「燕槎彙苑序」의 몇 가지 비슷한 점을 정리하면 <표

5>과 같다.  

 

<표 5> 『燕雲遊史』, 『燕雲大觀』, 『燕槎紀略』, 『燕槎彙苑』 서문 

내용 비교 

『燕雲

遊史』 
『燕雲大觀』 『燕槎紀略』 『燕槎彙苑』 

五 載 之

間 再 入

中國, 記

其 大 觀

也. 

 
余以行人再赴上國, 識不

足以觀樂, 才不足以覘國, 

無所聽採而爲之書蠹, 筆

而記之者, 惟記游記事之

日 錄 而 已 . 

(「燕槎紀略序」) 

余之讀書而未誦詩 , 從

政而不達言 , 且才不足

以覘國 , 識不足以觀樂

者乎. 時則值四海升平, 

兩國無虞 , 行人之職 , 

不過是傳國書 , 領宴賫

而已 . 則日事乎游覽之

娛 , 以紓羈旅之懷 . 起

自渡江以北, 止於燕都, 

紀遊紀事, 彙類而並錄. 

書分爲三編. 

噫 , 朝鮮僻在東

方, 距中國三千餘

朝鮮不過亞細亞之東一小

聚落也, 余生於是邦 , 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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里 , 而左山右海 , 

壤地褊小, 誠彈丸

一小國也. 余生於

是邦 , 白首籠囚 , 

跡不出壃場, 而亦

嘗宣力四方, 登高

山而臨大海, 此無

異於坐井觀天. 

首籠囚, 跡不出疆場之外, 

而亦嘗宣力四方, 登高山

而臨大海, 此無異於坐井

觀天 .(「燕槎紀略前編

序」) 

今幸以專對之使

入中國, 涉遼野七

百餘里, 穿山海五

重之關, 一月而達

于燕京 . 燕, 天子

之所居也, 凡數千

里之內 , 山河之

大 , 城市之壯 , 無

不縱觀. 而行寓於

目而接於耳者, 俱

是情量之所未到 , 

則易傳所云物大

然後可以觀者是

也. 

余於五載之內再膺是行 , 

涉遼野七百餘里, 穿山海

五重之關, 一月而達于燕. 

凡寓於目而接於耳者, 俱

是情量之所未到, 則易傳

所云物大然後可以觀者是

也 . (「燕槎紀略後編

序」) 

 

今余之行自鴨江

以北 , 遼野以西 , 

至于燕, 數千里之

間, 城池宮闕之壯

麗, 市舖堡店之遐

邇, 草木禽獸之細

微, 遠而制度沿革

之由, 近而風化嬗

變之機 , 包羅搜

括, 盡入於詩 , 非

不曰大觀. 

今以專對之使再赴燕, 山

地是中華之舊風, 有先王

之餘 , 山河之大 , 城市之

壯 , 人畜之繁耗 , 謠俗之

情偽, 遠而制度沿革之由, 

近而風化嬗變之機, 一舉

目而盡得之, 亦自謂辦天

下 壯 遊 , 而 自 夸 以 大

觀.(「燕槎紀略前編序」) 

凡三編之目 , 爲三十有

二 , 而又有十餘小目 , 

則帝京之景物 , 大地之

勝蹟 , 燦然具備於三編

之內 , 淵乎博哉 . 其紀

述宮室禁苑 , 則宮殿考

掖庭記之屬也 , 其臚列

城市坊巷 , 則長安志衚

衕志之屬也 , 其雜載樓

臺寺觀, 則名山志伽藍

記之屬也 , 其援据䂓制

典禮 , 則會典通禮之屬

也 , 其間徵異聞雜采諸

事 , 則風俗記遊覽志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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屬也 . 兼羅幷收 , 識載

纖悉. 

夫天下者, 普天之

下, 中國之地不足

以盡之也 , 中國

者, 九土之中 , 一

國之疆不足以當

之也. 東使之入中

國者, 止於中國之

一隅, 則不足言觀

中國也. 然則以中

國而觀燕京, 如燕

京之於東國, 以天

下而觀中國, 如泰

山之於培塿. 

夫天下者 , 普天之下 , 中

國之地不足以盡之也, 中

國者 , 九土之中 , 一國之

疆不足以當之也. 東使之

入中國者, 止於中國之一

隅 , 則不足言觀中國也 . 

然則以中國而觀燕京, 如

燕京之於東國, 以天下而

觀中國 , 如泰山之於培

塿.(「燕槎紀略前編序」) 

 

 

  <표 5>을 보면 『燕雲遊史』와 『燕雲大觀』, 『燕槎紀略』은 

내용상 모두 山河, 城市, 城池宮闕, 市舖堡店, 草木禽獸, 制度沿革, 

風化嬗變 등의 중국의 大觀을 기록한 서술이 비슷하므로 똑같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燕槎彙苑』의 내용은 『燕雲遊史』, 

『燕雲大觀』, 『燕槎紀略』과는 사뭇 다르지만 역시 宮室禁苑, 

城市坊巷, 樓臺寺觀, 䂓制典禮, 異聞雜采諸事를 기록하는 내용이라

는 점에서 네 권의 연행록은 모두 중국 大觀을 기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5>에서 보이듯이 『燕槎紀略』과 『燕槎彙苑』

은 小行人으로서 임금에게 다른 나라의 현황을 보고하기 위해 만

든 책이 아니라 그저 記遊記事를 목적으로 엮은 것이다. 다시 말

하면, 홍경모가 계획했던 두 종의 연행록 중 하나의 연행록은 記

遊記事라는 편찬 의식을 가지고 중국 大觀을 기록한 연행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3.2 朝淸 文人 交遊 詩文을 모은 燕行錄: 『蒼葭白露軒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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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記遊記事라는 편찬 의식을 가지고 중국 大觀을 기록한 연행록을 

작성할 계획을 세우고 난 후, 홍경모는 조부 홍양호와 자신이 청

대 문인과 직접 교유하면서 남긴 시문과 편지를 따로 모아서 또 

다른 형식의 연행록을 만들 계획을 세웠다. <표 1>에 정리된 「斗

南神交集序」, 「斗南神交帖跋尾」, 「斗南神交帖引」, 「斗南奇緣

序」, 「同文雅賞引」, 「同文奇賞序」, 「燕雲大觀序」 등의 서

문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글이다. 이 절에서는 관련 자료를 

통해 홍경모의 朝淸 문인 교유 시문집 형식의 연행록 구상을 재구

성하겠다.  

홍경모가 조부 홍양호가 청대 문인과 서로 주고받은 시문을 정

리하는 것은 스스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가학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조부 홍양호는 선조의 서예 작품을 몇 

첩의 책으로 정리한 적이 있다.  

 

우리 집안의 필묵으로서 세상에 전하는 것은 8 대조 文敬公

에서 시작한다. 6대조의 모친인 貞明公主는 閨閤의 귀함으로 

역대 임금들의 마음을 얻으니, 大字와 細書로 쓴 것이 대대

로 전한다. 5대조 判决事公 이하 삼대의 필적은 배우고 본받

을 만하지 않은 것이 없어, 조부 文獻公이 정리하여 수장하

니 바로 선조들의 손때가 묻은 여러 첩이 그것이다. 문헌공

은 書法으로 세상에 이름나 한 치의 쪽지나 한 자의 편폭도 

모두 보물로 삼을 만하다. 조부가 계셨을 때 이미 여러 첩으

로 만들었는데, 癸未年(1823)에 모친상을 당하여 한가로이 

보내면서 오래된 상자를 열어 아직 정리되지 못한 것과 조

상의 手墨을 수집하고 장인에게 맡겨 첩으로 만들었으니 곧 

『採菱帖』의 여러 첩이 그것이다. 各房 諸公의 簡牘은 다시 

두 첩으로 만들었으니 곧 『諸房書牘』이 그것이다. 이에 각

각 발문을 쓰고 책장에 수장한다.18 

                                                      
18 洪敬謨, 「先世手墨帖引」, 『冠巖全書』12. “我家翰墨之傳于世者, 自八代

祖文敬公始. 而六代祖妣貞明公主, 以閨閤之貴, 得列聖之心, 畫大字細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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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양호는 洪履祥(1549~1615)의 필묵, 洪柱元(1606~1672)과 혼인

한 貞明公主의 大字細書와 洪萬恢(1643~1709)･洪重聖(1668~1735)･

洪鎭輔(1698~1736)의 서예 작품 등의 조상의 작품을 모아 몇 첩으

로 정리해 놓았다. 이와 같은 조상 서예 작품에 대한 정리 정신이 

나중에 홍경모에 의해 계승되었다. 홍경모는 조부 홍양호 생전에 

미처 정리하지 못한 조상의 서예 작품과 手墨을 수집하여 『採菱

帖』19으로 만들었고, 여러 친족의 편지글을 모아 두 첩의 『諸房

書牘』 20으로 만들었다. 『先世手墨帖』, 『新刊耳溪集』, 『耳溪

先生三編全書』21  등의 작품은 모두 홍경모가 선조의 저술을 정리

하여 만든 성과이다. 이러한 前代 저술에 대해 정리하려는 정신은 

가문 내에서 지어진 작품뿐만 아니라 선조가 청대 문인과 교유하

면서 지은 시문, 서예 작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홍경모는 자

신이 청대 문인과 주고받은 시문을 정리하기 전에 먼저 조부 홍양

호와 紀昀(1724~1805), 청대 문인들과 교유하면서 지은 시문을 정

리하였다. 

 

                                                      
爲世傳道. 五代祖判决事公以下三世筆蹟, 罔非可師而可法, 王考文獻公, 並

粧而弆之, 卽祖先手澤諸帖是也. 文獻公臨池之工名于世, 寸箋尺幅, 皆可爲

寶. 自府君在堂時, 已多成帖者, 而歲癸未小子丁憂閑居, 爰發舊笥, 收其未

及粧者曁我先人手墨, 並付工而成帖,卽『採菱帖』諸帖是也. 各房諸公之簡

牘, 又作二帖, 卽『諸房書牘』是也. 於是各題跋語, 並弆于欌.” 
19 洪敬謨, 「採菱帖」, 『冠巖全書』26. “集文獻公手書詩文諸篇及唐詩數首, 

粧爲一帖, 以唐詩中采菱渡頭風急一絶冠于首, 故書其顔曰『采菱帖』. 此乃

癸未以後與人唱酬與贐別之什, 而揮灑副本者也. 諸本皆中年所書, 而又是

副本, 則結構軆法, 雖或少遜於晩年之作, 然亦可見專精古法, 絶無近俗陋劣

之態, 詎不藏弆而寶玩乎.” 
20 洪敬謨, 「先世手墨帖引」, 『冠巖全書』12. “判决事府君曁芸窩公在世時, 

堂內往復之簡牘也. ” 
21 자세한 내용은 洪敬謨의 「先世手墨帖引」(『冠巖全書』12)과 「新刊耳溪

集跋尾」(『叢史』8), 「耳溪先生三編全書跋尾」(『叢史』8) 등의 序･引･跋

尾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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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寅年(1794)에 文獻公이 使命을 받들어 연행을 가게 되어 

午門에서 賞을 수령하였다. 기윤이 예부상서로서 頒賞하러 

왔는데 몇 번이나 눈을 마주치곤 했다. 기윤이 예가 끝나고 

물러나 역관으로 하여금 공경하는 뜻을 보이게 하고, 저술을 

보여주기를 청하였다. 이에 詩文 若干篇을 보여줬더니 기윤

이 크게 칭송하였다. (중략) 동쪽으로 돌아온 후에도 사절의 

행차에 의뢰해 편지를 시문, 문방구와 함께 기윤에게 전달해

주도록 하였다. 서신이 없으면 비록 이름만 쓴 첩으로라도 

안부를 물어 뜻의 간곡함이 그치지 않았으니 마음으로 허여

한 것이지 구차하게 호의를 보인 것이 아니다. 이에 내가 두 

분이 주고받으신 편지 몇 편을 수합하여 하나로 묶은 다음

에 조부에게 보여드렸다. 조부가 『斗南神交集』이라고 이름

하셨는데, 이는 고인들이 사방의 친구와 정신으로 사귀었다

는 뜻이다.22 

 

  위 인용문은 『斗南神交集』의 서문이다. ‘斗南’은 北斗星의 남

쪽이라는 뜻으로 중국 혹은 중국 국내를 가리키기도 한다.23  『斗

南神交集』은 홍경모가 처음에 정리한 朝淸 문인 교유에 관한 기

록물이다. 그는 조부 홍양호가 1794년에 2차로 연행을 갔을 때 기

윤과 만나게 된 인연을 소개하고 홍양호가 조선에 돌아온 후에도 

기윤과 계속 편지를 주고받은 神交에 대해 무척 부러워하여 사모

하였다. 이로 인해 홍양호와 기윤이 서로 주고받은 시와 척독을 

정리하여 홍양호에게 보이고 『斗南神交集』이라는 이름을 얻었

                                                      
22 洪敬謨, 「斗南神交集序」, 『冠巖全書』12. “歲甲寅文獻公奉使如燕,領賞于

午門. 紀公以禮部尙書來頒, 時以數目. 及禮成而退, 使象胥致欵, 因求見述

作. 眎以詩文若干篇, 紀公大賞之.(中略) 旣東還, 凭節使輒有書, 而伴以詩

章及文房諸品. 如無書雖名帖候問安否, 意惓惓不已,盖心許而非苟好也. 於

是小子收弆往復詩牘諸篇, 彙成一, 謁于府君. 府君命之曰『斗南神交集』, 

卽古人神交四海之意也.” 
23 歐陽修, 「狄仁傑傳」, 『新唐書』. “狄公之賢, 北斗以南, 一人而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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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斗南神交集』이 완성된 후에 다시 자신이 손수 쓴 홍양호와 

기윤의 교유 시문의 副本을 모아 表具하여 『斗南神交帖』으로 만

들었다.  

 

文獻公이 만년에 효란 기윤과 우의를 맺어 매번 사절의 행

차에 의뢰하여 글로 서신을 부치고 시로 감정을 표현하였는

데 기공도 역시 그렇게 하셨다. 기공의 편지에 ‘異域의 같은 

마음’, 또 ‘전대미문의 기이한 만남’이라고 하니 진실로 『易

經』에서 말한 ‘같은 기운끼리 서로 찾는다.’라는 것이다. 내

가 이미 주고받으신 편지와 시편을 거두어 『斗南神交集』

으로 엮었고, 또 내가 손수 쓴 시문의 副本을 거두어 표구해

서 첩으로 만들었으니, 후인들로 하여금 두 분의 이와 같은 

神交를 알게 하여 앞으로의 佳話로 삼고자 한다.24 

 

  『斗南神交帖』에서는 홍경모가 조부의 신교를 후세에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볼 수 있다. 『斗南神交集』과 『斗南神交帖』은 주

로 홍양호와 기윤의 교유 시문이 수록된 책으로 홍양호-기윤으로

부터 홍경모-기수유로 이어진 三代神交의 첫 번째 기록물로서, 또

한 18 세기 朝淸 가문 교유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된다. 

『斗南神交帖』은 홍양호와 기윤의 교유 시문뿐만 아니라 홍양호

와 다른 청조 문인과의 교유 시문도 수록되었다.  

 

조부 문헌공은 賀至副使로 연행하였는데 문장으로 이름이 

중국에 알려졌다. 중국의 여러 학사들은 시로 조부와 사귀었

고, 만주, 몽골 출신으로 조정에서 벼슬하는 자들도 또한 조

                                                      
24 洪敬謨, 「斗南神交帖跋尾」, 『耘石文選』11. “文獻公於晩年托契於曉嵐紀

公, 每憑節使之行, 書以寄信, 詩以道情, 而紀公亦如之. 其書有曰‘異地之同

調’, 又曰‘曠世之奇遇’, 信乎易所謂同氣相求者也. 余旣收弆往復書牘及詩

章, 彙成『斗南神交集』, 又收手書詩文之副本, 裝褙成帖, 俾使後人知兩老

人如是之神交, 作將來佳話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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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서 다투어 수창하였는데, 그 때가 

건륭 임인년(1782)이었다. 갑인년(1794)의 연행도 또 그러하

였다. 몇 편을 합쳐서 기록하였는데 손수 깨끗이 베껴 적어 

『斗南神交帖』의 뒤에 덧붙이고 『同文雅賞』이라 이름하

였는데, 이 또한 문헌공이 일찍이 명명했던 것이다.25 

 

  홍양호의 명성이 중국에서 퍼지자 당시 조정에서 활동하고 있던 

한족 및 만주족, 몽골 문인들이 다투어 홍양호와 수창하려고 했다

는 사실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홍양호가 중국에서 어떻게 

이름이 알려졌는지, 또 청대 문인들이 홍양호를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 홍양호가 기윤을 제외한 다른 청대 문인과 어떻게 교유

하였는지를 규명할 수 있다면 18 세기 朝淸 문인 교유를 연구하는 

데에 새로운 자료와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 홍경모는 홍양호가 

만주나 몽골 문인과 수창한 작품을 모아 『同文雅賞』이라는 이름

으로 엮었으나 『同文雅賞』이 현전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확

인할 수 없다. 

  이상 『斗南神交集』, 『斗南神交帖』(부록 『同文雅賞』) 두 

종은 홍경모가 조부 홍양호의 두 차례에 걸친 海內神交를 후세에

게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홍양호가 청대 문인들과 교유하

면서 지은 詩文을 모아 만든 책이다. 하지만 전해지지 않아 구체

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홍양호는 1802 년에 별세하였고, 기

윤은 또한 3년 후인 1805년에 세상을 떠났다. 홍양호와 기윤이 맺

은 海內神交는 두 사람의 죽음으로 단절되는 듯 보였으나 1830 년

에 홍경모가 연행을 가면서 홍경모 가문과 紀昀 一家의 교유가 다

시 시작되었다고 한다.  

 

                                                      
25 洪敬謨, 「同文雅賞引」, 『耘石外史續編』4. “先王考文獻公以賀至副使如

燕, 文章聞于中華. 華之諸學士, 詩以證交, 滿州蒙古之仕於朝者,亦聞風來

款, 爭相唱酬, 時乾隆壬寅也. 甲寅之行, 又如之. 摠若干篇, 合而錄之, 手自

淨寫, 附於『神交帖』之下, 曰『同文雅賞』, 是亦文獻公之嘗所命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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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斗南神交集』이 순종 신유년(1801 년) 여름에 완성되고 다

음해 임술년 봄에 조부가 별세하였다. 삼년뒤 을축년 기윤도 

별세하여 두 집안 간의 왕복이 끝내 끊어졌다. 때때로 한번 

책을 펼 때마다 매번 근심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내가 

다시 사명을 받들고 연경에 갈 때에 이르러서는 효람 기윤

의 손자인 기무림에게 찾아가 우의를 맺고 또 시문으로 창

화하였다. 동쪽으로 돌아온 뒤에 서로 안부를 물으니 마치 

옛날 두 집안의 교유가 또 이어진 듯하다. (중략) 타국 사람

으로 각자 아득히 먼 곳에 거처하나 교분을 쌓고 서로를 알

아주어 마침내 삼대의 신교가 되니 이는 진실로 고금의 드

문 일이다. 이에 손수 쓴 문헌공과 기효람의 시편을 하나의 

첩으로 모아 완성하고 『斗南神交帖』의 이름을 따라 첩을 

이름짓고, 서문을 앞에 갖추었다. 또 내가 기무림과 서로 수

창한 시를 첩 뒤에 붙여 만들어 중국에서의 기이한 만남을 

기록한다.26  

 

  인용문에 따르면 홍경모가 1830 년 冬至兼謝恩使의 副使로 연행 

가게 되어 기수유 댁에 찾아가 우호관계를 통함으로써 홍양호 가

문과 紀昀 一家의 교유가 다시 시작되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홍양호와 기윤의 시문을 묶어 한 첩으로 만들고 ‘斗南神交帖’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것이 바로 위에서 언급한 『斗南神

交帖』이었을 것이다.  아울러 자기가 기수유와 수창한 시를 모아 

홍양호와 기윤의 시문 뒤에 붙였다.(『斗南神交帖』과 구분하기 

위해 이하 『斗南神交帖(下帖)』으로 칭한다) 조부 홍양호과 기윤

                                                      
26 洪敬謨, 「斗南神交帖引」, 『耘石外史續編』4. “『斗南神交集』成於純宗

辛酉夏, 而粵翌年壬戌春, 王考捐背, 後三年乙丑, 紀文達亦卒, 兩家之往復

遂絕矣. 時一展卷, 每不禁愀然之懷. 及余再奉使如燕, 詣門通好於曉嵐之孫

紀茂林, 又以詩文唱和. 東還後相問訊, 如昔日兩家之往復又續矣. (中略) 以

異邦之人, 各居於天南地北, 托契而賞音, 遂爲三世之神交, 斯誠古今來稀有

之事. 於是乎手書文獻公紀曉嵐詩什, 粧成一帖, 因以集名名之, 弁以前序. 

而又書余之與茂林相和之詩, 附成下帖, 以識海內之奇遇云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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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유가 손자인 자신과 기수유에 의해 계승되었다는 三代神交의 

인연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강하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다. 서문에 따르면 홍양

호와 기윤의 죽음으로 홍경모 가문과 紀昀 一家의 교유가 중단되

었다고 했지만 사실은 아니었다. 홍양호가 2차 연행을 갔을 때, 홍

경모의 계부인 홍희준은 자제군관으로 부친 홍양호를 모시고 연경

에 갔다. 홍희준을 통해 홍양호의 시문집은 기윤에게 소개되었고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홍양호와 기윤은 1802 년, 1805 년에 각각 별

세하였지만 홍희준은 1826 년에 冬至兼謝恩使의 正使로 2 차 연행

을 가게 되었고, 홍희준의 아들인 홍석모는 자제군관으로 부친 홍

희준을 모시고 함께 연경에 갔다. 이번 연행에 홍희준과 홍석모는 

기수유와 만나게 되어 홍양호가 맺은 海內神交를 三代神交로 승화

시켰다. 홍경모가 자신이 연행을 가게 된 후에야 양가 간의 교유

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표현은 사실이 아니지만 기수유와의 교유는 

양가 간의 교유를 계승하였다는 데에 큰 역할을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상 序･引･跋尾를 근거로 『斗南神交集』과 『斗南神交帖』, 

『同文雅賞』, 『斗南神交帖(下帖)』의 관계와 내용을 정리하면

『斗南神交集』과 『斗南神交帖』 두 종의 연행록을 재구성할 수 

있다. 

 

<표 6> 『斗南神交集』과 『斗南神交帖』의 내용 

燕行錄 제목 內容 

『斗南神交集』 
洪良浩가 紀曉嵐과 주고받은 詩

篇, 書牘 

『斗南神交帖』 

『斗南神交帖』 洪良浩와 紀曉嵐의 詩文 

附

錄 

『同文雅

賞』 

洪良浩와 청대 정계에서 활동하

고 있던 한족, 만주족, 몽골족 

등의 문인들과 수창한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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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

帖  

『斗南神交

帖』 
洪敬謨와 紀樹蕤의 詩文 

 

『斗南神交集』은 홍양호의 명령으로 홍경모가 홍양호와 기윤의 

편지와 시문을 수합하여 만든 책이고, 『斗南神交帖』은 홍경모가 

손수 홍양호와 기윤의 시문을 필사하여 만든 책이며, 『同文雅

賞』는 홍양호가 기윤 이외의 한인･만주인･몽고인과 수창한 작품

을 홍경모가 수합하여 부록으로 『斗南神交帖』에 편입시킨 책이

고, 『斗南神交帖(下帖)』은 홍경모와 기수유의 시문을 모아 下帖

으로 『斗南神交帖』에 편입시킨 책이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조부 

홍양호와 기윤의 시문, 홍양호와 다른 청대 문인들의 시문, 그리고 

자신과 기윤의 손자인 기수유의 시문을 모두 『斗南神交帖』에 편

입시켜 朝･淸 문인 시문집을 만들었다는 점을 특히 주목할 만하

다. 이는 조부 홍양호과 기윤의 교유가 손자인 자신과 기수유에 

의해 계승되었다는 三代神交의 인연을 보여 주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연행록 가운데 이처럼 조부와 청대 문인 

간의 수창 시문을 정리하고, 그와 함께 자신과 청대 문인 간의 시

문을 부록으로 넣은 연행록은 없다는 점에서 풍산홍씨의 가문연행

은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처럼 강한 가문의

식이 전제되지 않았다면 개인의 연행이 가문의 연행으로 발전되지 

않았을 것이다.  

홍경모가 편집한 『斗南神交集』과 『斗南神交帖』은 전해지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중의 일부인 

『同文雅賞』이 다른 제목으로 전해진 것을 『同文神交』의 발견

으로 확인된다. 2011 년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견된 『同文神

交』는 상･하권으로 이루어진 朝･淸 문인 서간첩으로 상권에는 홍

양호가 쓴 편지 한 통과 戴衢亨(1755~1811)이 홍양호에게 부친 4

통의 편지, 나머지 德保 1통･博明 1통･徐紹薪 2통･李美 2통･徐大

榕 1통･齊佩蓮 5통이 있고, 하권에는 徐浩修(1736-1799)에게 보낸 

李調元 2 통･孔憲培 1 통･鐵保 2 통･泰西人 索德超 2 통의 편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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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同文雅賞引｣에서 홍양호의 1 차 연행 때와 2 차 연행 때에 

漢人･滿洲人･蒙古人들이 홍양호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 시를 수창

한다고 하였는데, 『同文神交』에 수록된 편지들이 바로 한족 출

신의 대구형과 서소신･이미･서대용･제패련, 만주족 출신의 덕보, 

몽고족 출신의 박명이 홍양호에게 보낸 편지들이다. 홍경모가 편

집한 『同文雅賞』이 『同文神交』의 상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

우 높다고 할 수 있다.27  

홍양호와 청대 문인의 시문에 관련하여 홍경모는 『斗南神交

集』과 『斗南神交帖』(부록 『同文雅賞』, 하첩 『斗南神交帖』) 

두 종을 만들었다. 홍경모 역시 두 차례의 연행을 통해 청대 문인

들과 수창하면서 많은 시문을 남겼다. 그는 조부 홍양호와 청대 

문인이 서로 주고받은 편지나 시문을 정리하여 책을 냈을 뿐만 아

니라 자신이 청대 문인과 교유했던 자료를 정리하여 책을 만들었

다. 

 

나는 바다 모퉁이에 궁벽하게 거쳐하여 견문이 비루하지만 

다만 읽은 것이 중국의 책이고, 평생토록 받들려는 것이 중

국의 성인이었으니, 한번 중국에 들어가 중국 사람과 친구로 

사귀고, 중국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길 원했다. (중략) 연경에 

들어간 이후 비로소 기수유를 만나 우의를 맺게 되었으니, 

기수유는 효란 문달공의 손자로 前代에 맺은 우의가 있었다. 

또 진연은과 교분을 맺어 진연은이 마련해준 술자리에서 육

경이를 만났다. 이 세 분은 모두 중국의 뛰어난 선비다. 한 

번 만났을 때엔 기뻐하여 친하게 지냈고 마음을 열고 진심

으로 허여했다. 이에 만월 아래 모임에서 차와 먹이 흘러넘

치고 간담을 헤치고 진정을 쏟아 情誼가 성대하여, 혹 술로 

취하거나 혹 덕으로 배부르게 하니 매우 즐겁고 떠들썩하였

다. 평생 동안 없었던 기이한 일에 感服했으니, 마침내 중국

                                                      
27 徐毅･千金梅(2012), 「十八世紀中韓文人學誼的新見證 —『同文神交』」, 『한

자한문연구』8,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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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기이한 만남으로써 斗南의 神交를 맺었다. (중략) 王

事의 노정은 기한이 있어 좋은 인연을 오래 지속하지 못하

고 그리운 마음을 품고 고향에 돌아왔다. 때때로 세 분의 詩

文들을 펼쳐보았는데, 장편과 단편을 책상에 펼쳐두면 눈에 

띄는 것마다 주옥과 같아 두 눈이 모두 피로하여도 또 마치 

사마천[龍門]의 훌륭한 傳을 읽는 것처럼 敍事도 끼어 있고 

議論도 끼어 있어 읽기에 바빴다. 몸이 마치 筆床과 茶爐 사

이에 있는 것 같았으니, 울적한 마음이 일어 각자 먼 곳에서 

그리움이 맺혔다. 이에 시문을 수합하여 수록토록 하여 표제

에 『斗南奇緣』이라 써 놓았다. 중국의 사람과 벗하고 중국

의 일을 이야기한 것이 이것뿐이니, 참으로 한스럽다.28 

 

  홍경모는 1830 년에 冬至兼謝恩使의 副使로 연행 가서 조부 홍

양호와 계부 홍희준이 만났던 청대 문인을 방문하여 특별한 인연

을 맺었다. 그는 조부 홍양호와 계부 홍희준이 만났던 청대 문인 

기윤의 손자 기수유, 계부 홍희준과 종제 홍석모가 만났던 청대 

문인 진연은, 그리고 진연은 집에서 연회를 열 때 함께 참석한 육

경이 등 세 명과 교유하면서 많은 시문을 남겼다. 조선에 돌아온 

후 홍경모는 가끔 그 때 남긴 시문을 보면서 당시 청대 문인과 교

유할 때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리워하였다. 『斗南奇緣』은 바로 

                                                      
28 洪敬謨, 「斗南奇緣序」, 『耘石外史續編』4. “余僻處海隅, 見聞蒙陋,只以

所讀者, 中國之書, 所仰望而終身者, 中國之聖人, 願一入中國, 友中國之人,

 而談中國之事. (中略) 及入皇京也, 始訪紀茂林通好, 茂林, 曉嵐文達公之

孫, 有世講之誼. 再與陳登之訂交, 而又於登之酒席逢陸菊人. 之三士者, 皆

中國之秀也. 一見而欣然款洽, 再見而開懷許心. 於是乎會席時圓, 茶墨淋

漓, 披肝瀝腸, 情志藹然, 或醉以酒, 或飽以德, 陶陶焉, 囂囂焉. 傾倒畢生未

有之奇, 遂以海內之奇遇, 仍作斗南之神交. (中略) 王程有限, 良緣不久, 抱

茲耿耿, 空歸海上. 時閱三士者, 詩文諸什, 長篇短頁, 羅列几案, 觸目琳琅, 

兩官俱勞. 又如讀龍門佳傳, 夾敘事夾議論, 應接不暇. 宛如身在於筆床茶罏

之間, 而黯然牽情, 各自結戀於天南地北. 遂合而錄之, 題其面曰『斗南奇

緣』. 友中國之人, 而談中國之事者, 惟是而已, 可恨也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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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편집된 책이었다. 그런데 청대 문인을 그리워하면

서 만든 책은 『斗南奇緣』 뿐만이 아니다. 『茶墨零屑』도 또한 

이와 같은 심정으로 만들어진 책이었다.  

 

뜻밖에 일이 맞아들어 그러한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으니 곧 

紀茂林, 陳登之, 陸菊人 세 분이다. 무림은 효람의 손자로 前

代에 맺었던 우의가 있고, 진등진와 육국인은 우연히 만나 

茶墨이 있는 연회의 자리에서 글로써 만났으니, 모두 앞서 

칭한 奇人으로 바로 내가 원하던 사람들이었다. 한 번 만나

다 보니 마음을 열고 두 번 만나다 보니 마음이 서로 통해

서 나의 부족함을 헤아리지 않고 그들과 수창하느라 거의 

땀을 흘리며 쓰러질 정도였다. 귀국한 이후 시와 편지로 끊

임없이 서로 소식을 주고받았다. ‘海內에 知己가 있음에 天涯 

먼 곳이라도 이웃만 같다.’라는 시구가 나오기에 이르렀으니 

중국인의 관대한 품격을 더욱 볼 수 있으며, 逸士奇人과 만

났다고 해도 마땅할 것이다. 이에 시와 편지 여러 편을 함께 

수집하여 묶었는데 詩篇들이 茶墨이 있는 연회의 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茶墨零屑』이라 이름하였다.29 

 

  『茶墨零屑』은 홍경모가 1 차 연행 때 기수유, 진연은, 육경이 

세 사람과 교유하면서 남긴 시문을 모은 책으로 중국에서 奇人과 

만나게 된 인연을 증명하였다. 『斗南奇緣』과 『茶墨零屑』의 서

문을 보면 두 책의 내용은 거의 비슷했을 것이라 추측되지만, 두 

책 모두 전해지지 않으므로 비교하기 어렵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29 洪敬謨, 「茶墨零屑引」, 『耘石外史續編』4. “事有湊合, 其人斯在, 即紀茂

林陳登之陸菊人三士. 茂林以曉嵐之孫, 有世講之好, 登之菊人邂逅相遇, 文

以會於茶墨樽俎之間, 俱是向所稱奇人, 而適我願也. 一見而開懷, 再見而輸

心, 則不揆空疎與之唱酬, 而幾乎汗流而僵也. 及夫東還, 以詩以書相問訊不

絕. 至以‘海內知己天涯比鄰’之詩爲辭, 尤可見中國人寬大之風, 而謂之遇逸

士奇人也亦宜. 於是乎並收詩牘諸篇, 合而編之, 以諸篇每出於茶墨樽俎之

餘, 故曰『茶墨零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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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홍경모의 저술 가운데 ‘茶墨’으로 이름을 붙인 경우가 많은 

것이다. 『茶墨零屑』뿐만 아니라 『燕槎紀略後編』에 수록하려 

했던 『茶墨剩馥』과 『茶墨餘言』 등은 모두 ‘茶墨’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茶와 墨은 중국 지식인이 생활의 정취를 추구하거나 

미적 감상력을 함양하는 도구로 자신의 문예 취향을 표현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北宋 문인 蘇軾(1037~1101)과 司馬

光(1019~1086)의 茶墨俱香論 30이 천고의 미담으로 전해지는 만큼 

茶墨은 나중에 중국 지식인의 美惡을 논하는 덕목으로 인식되었

다. 조부 홍양호로부터 이어받은 가학의 영향으로 문예 생활에 대

한 관심이 생기게 된 홍경모도 「茶墨餘言幷序」에서 자신의 문예 

생활에 대한 태도를 밝혔다. 

 

음악과 서적의 취미, 문장과 술의 오락, 긴 글이나 짧은 음

영은 환하게 詩軸에 가득 찼으니 함께 책에 기록하였다.31 

 

  음악과 서예, 문학과 음주, 그리고 시가 등으로 생활의 趣와 娛

을 추구하려는 홍경모의 생활 정취가 보인 단락이다. 1 차 연행 때 

청대 문인과 교유하면서 남긴 시문을 모아 만든 책은 『茶墨零

屑』이고, 두 차례 연행을 걸쳐 자신과 청대 문인의 모든 시문을 

모아 만든 책은 『同文奇賞』이다.  

 

내가 다시 使命을 받들고 연경에 갔을 때 많은 중국 士大夫

들과 교유하였는데 앞에는 紀茂林･陳登之･陸菊人이 있었고, 

뒤에는 陳玉士･帥石村･葉東卿 등이 있었다. (중략) 그들과 교

유하면서 지은 詩文과 필담[書話]을 모아 첩으로 만들어 작

                                                      
30 曾慥, 『高齋漫錄』, 『文淵閣四庫全書 電子版』. “司馬温公與蘇子瞻論茶

墨俱香, 云, ‘茶與墨者, 正相反. 茶欲白, 墨欲黒, 茶欲重, 墨欲輕, 茶欲新, 

墨欲陳.’ 蘇曰, ‘奇茶妙墨俱香, 是其徳同也, 皆堅, 是其摻同也. 譬如賢人君

子黔晳美惡之不同, 其徳摻一也.’ 公笑以爲然.” 
31 洪敬謨, 「茶墨餘言幷序」, 『冠巖全書』4. “琴書之趣, 文酒之娛, 長言短詠,

 爛其盈軸, 並錄于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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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야기로 삼아 읽은 사람들로 하여금 心眼을 투입하게 

하여 만이 밖의 두터운 정의를 맺게 함으로 나중에 서로 다

르지만 같은 문자를 같을 때에 쓴 것으로 삼겠다.32 

 

  「同文奇賞序」에 따르면 홍경모는 1 차 연행 때 사귀었던 청대 

문인 기수유･진연은･육경이 등과 2 차 연행 때 사귀었던 청대 문

인인 진근광·수방울·섭지선 등이 남긴 詩文書話를 모아 한 첩으로 

만들었으며 언어나 나라가 서로 다르지만 같은 문자를 쓰고 있다

는 친근함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同文奇賞』이라는 이름을 

붙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 홍경모가 편집한 朝淸 교유 시문집 형

식의 연행록에 대한 소개를 통해 그의 연행록 구상을 <표 7>으로 

재구성하였다.  

 

<표 7> 홍경모의 연행록 구상 2 

燕行錄 제목 內容 

『斗南神交集』 洪良浩가 紀曉嵐과 주고받은 詩篇, 書牘 

『斗

南神

交

帖』 

『斗南神交帖』 洪良浩와 紀曉嵐의 詩文 

附

錄 

『同文雅

賞』 

洪良浩와 청대 정계에서 활동하고 있던 

한족, 만주족, 몽골족 등의 문인들과 수창

한 작품 

下

帖  

『斗南神交

帖』 
洪敬謨와 紀樹蕤의 詩文 

『斗南奇緣』 
1 차 연행 때 紀樹蕤, 陳延恩, 陸慶頤와 

주고 받은 詩文 

『茶墨零屑』 
1 차 연행 때 紀樹蕤, 陳延恩, 陸慶頤와 

주고 받은 詩文 

                                                      
32 洪敬謨, 「同文奇賞序」, 『耘石外史續編』4. “余之再奉使如燕也, 與中州士

大夫游者多, 前乎紀茂林陳登之陸菊人, 後而陳玉士帥石村葉東卿諸人. (中

略) 收聚詩文書話, 並粧池成帖, 用代小說, 而欲合觀者各輸心眼, 結戀於萬

里之外, 藉以各異而爲同文之用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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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文奇賞』 

1차 연행 때 紀茂林, 陳延恩, 陸慶頤, 2차 

연행 때 陳瑾光, 帥方蔚, 葉志詵과 주고 

받은 시문 

 

  『斗南神交帖』부터 『同文奇賞』까지 모두 홍경모가 청대 문

인들과 교유하면서 지은 시문이니 이는 『冠巖叢史』에 수록할 朝

淸 교유 시문집인 『蒼葭白露軒藁』의 내용과 관련이 있었을 법하

다. 33  『斗南神交帖』 下帖으로 수록된 부분은 홍경모와 기수유의 

시문집이고 『斗南奇緣』과 『茶墨零屑』은 홍경모가 1 차 연행 

때 기수유, 진연은, 육경이와 교유하면서 지은 시문을 모아 만든 

책이며 『同文奇賞』은 홍경모가 두 차례 연행에 걸쳐 기수유, 진

연은, 육경이 및 진근광, 수방울, 섭지선 등과 주고받은 시문을 모

아 만든 책이다. 이렇게 본다면 홍경모는 『冠巖叢史』를 구상했

을 때 청대 문인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교유하면서 지은 

시문을 한 권으로 묶어서 『蒼葭白露軒藁』를 만들 계획이 있었음

을 짐작할 수 있다. 홍경모가 구상했던 시문 총집인 『冠巖叢史』

에 수록할 두 권의 연행록을 연행에 관한 序, 引 跋尾를 고찰하여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33 洪敬謨, 「蒼葭白露軒藁引」, 『叢史』7. “(東還)亦有年矣. 時望雲天,各自結

戀, 每因執玉之行, 書以問起居, 詩以輸情志, 迄於今未已. 長篇短牘, 歲以

盈案, 有時啟閱, 殆如來可閣筆塵之日, 而地若近而不可至矣, 人宛在而不可

見矣. 油然而感于懷者, 不獨在葭蒼白露之時, 朗月淸風無非玄度之思. 遂合

聚前後詩文成書, 而名之曰『蒼葭白露軒藁』, 以寓秦人懷人之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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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홍경모의 연행록 구상 총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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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이상 본고는 홍경모가 남긴 연행록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그가 

편찬하고자 했던 연행록 두 종을 재구성해 보았다. 먼저 홍경모가 

만들고자 하는 연행록은 두 종으로 그가 70 세가 넘었을 때 기존 

저술을 정리할 계획을 세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홍경모가 

세운 연행록 정리 작업은 미완성으로 남겨졌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홍경모의 연행 관련 자료를 통해 그가 구상했던 연행록을 재구성해 

보았다. 홍경모가 책을 편집하기 전에 책 내용에 대해 서술한 序･

引･跋尾이 남아 있었기에 재구성이 가능하였다.  

그 결과, 홍경모가 구상했던 연행록은 두 종이었으며 그 중 하나

는 중국을 유람하면서 본 성대한 경치[大觀]를 기록해 둔 記遊記事

의 연행록인 『燕雲遊史』이고 또 하나는 청대 문인과 교유하면서 

지은 시문을 모은 연행록인 『蒼葭白露軒藁』라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홍경모는 이를 나중에 그의 시문 총집인 『冠巖叢史』에 편

입시킬 계획을 세웠다. 본고는 다시 『燕槎紀略』과 『燕槎彙苑』

으로 구성된 『燕雲遊史』의 목차와 편집 체제를 재구성하였고, 

『斗南神交集』과 『斗南神交帖』, 『斗南奇緣』, 『茶墨零屑』, 

『同文奇賞』으로 구성된 『蒼葭白露軒藁』의 내용을 재구성하였

다. 이때 朝淸 文人 交流 詩文을 모은 燕行錄의 저술목적은 풍산 홍

씨 가문의 海內神交를 후세에게 전하기 위한 의도임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연행록의 구상 및 편집체제를 재구성하는 작업은 대부

분 실물이 확인 가능한 문헌 자료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 

연구방법의 부족한 측면을 보완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는 분량 면

에서 많은 자료를 제공하며 더욱이 특정 작가나 특정 시대의 연행

록을 연구하는 데에 현전 자료뿐만 아니라 남기고자 하거나 현전하

지 않는 자료까지 포괄하여 고찰하여야 균형적인 시각에서 분석하

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19 세기 조선 문인들에게 연행

록이라는 출판물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지, 어떠한 목적에

서 어떠한 편집체제로 집필하였는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해 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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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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